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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는 한미 통상 현안 관리 등을

위함임 (매일경제 인터넷판 12.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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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유 본부장의 방미 목적은 한미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
WTO 개혁 등 다자통상 이슈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지
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 아님.

◇ 12.8일 매일경제 <[단독] 미국 간 유명희...WTO 미련 버렸나>  
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유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총장 후보 거취 문제를 막판

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

ㅇ 이번 방미 기간동안 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만나 거취문제를

상의할 예정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이번 유 본부장의 방미 목적은 한미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

WTO 개혁 등 다자통상 전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함임

ㅇ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정책 방향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

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 아님.

※ 문의: 배준형 세계무역기구과장(044-203-5920) / 유영석 사무관(044-203-5923)


